바나나 다타키우리

　바나나 다타키우리란 바나나를 빠르게 팔기 위해 탄생한 일종의 ‘전통 예능’으로 모지 항구가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경쾌한 말투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할인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판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유산’의 구성문화재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나나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1903년입니다. 당시 일본 통치하에 있던 대만에서 모지로 처음 출하되었습니다. 모지는 대만과 가까웠기 때문에 1908년에 시작된 대규모 수입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말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바나나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수십 명의 장사꾼이 모지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냉장 수송이 없었기 때문에 바나나는 아직 푸르고 익지 않은 상태로 수송되었습니다. 판매업자는 바나나를 저장고에 보관하며 자연스럽게 숙성시켜 매력적인 노란색이 되었을 때 판매했습니다.

　바나나는 수송 중에 상처가 나거나 도착했을 때는 너무 많이 익어 버린 바나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나들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난 바나나와 너무 많이 익은 바나나를 빠르게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길거리에서 손님을 모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나를 파는 상인들은 노래하는 듯한 독특한 표현에 흥정을 섞어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언어, 리듬, 프레이즈의 기원은 불명확하지만, 오래된 군가가 바탕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평판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바나나 다타키우리’는 모지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바나나 붐과 쇠퇴
　쇼와 시대(1926~1989) 초기가 되자 모지는 노점상으로 더욱 붐볐습니다. 이 전성기에는 많은 바나나 판매 상인들이 큰 목소리와 재미있는 표현, 인기와 매출 등을 경쟁했습니다. 수변에서 산바시 거리까지 상인들은 소리 높여 흥정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바나나 상인들은 귀를 가장 잘 사로잡으면서 효과적인 판매 문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경쟁했고, 판매 문구는 점점 독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바나나 상인들은 자취를 감췄고 모지의 바나나 붐은 끝이 났습니다.

　모지코역 근처에는 ‘바나나 다타키우리 발상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바나나 다타키우리는 현재도 행해지며 많은 여행자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모지코 레트로’ 지구에 1명 또는 여러 명의 판매자가 모여 모두 팔릴 때까지 바나나를 팔고 있습니다. 바나나 다타키우리 퍼포먼스는 관객과의 흥정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관객은 판매자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납득할 만한 가격을 협상합니다.
